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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생활영어

한국 축구 대표팀 새 유니폼 공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새 유

니폼이 공개됐다.‘한류’와 한국 

축구의 상징물인‘백호’를 주제

로 한 파격적인 콘셉트다. 이를 

두고 예쁘다는 호평이 있는가 하

면, 조화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일‘경향신문’에 따르면 나이

키는 이날 한국 축구대표팀이 입

게 될 홈·원정 유니폼 디자인을 

발표했다.

나이키는“손으로 그려낸 디자

인 패턴부터 맞춤형 서체까지 대

한민국의 고유한 모습을 담아낸 

점이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우선 한국 축구 고유의 붉은색 홈 유니폼은‘한류’

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 됐다. 홈 유니폼의 상의는 

상단의 선명한 분홍색에서 시작

해 아래로 내려올수록 강렬한 붉

은색으로 점차 강조되면서 하의

와 조화를 이룬다. 여기에 태극기

의 4괘에서 비롯된 물결무늬 패

턴이 상의에 자연스럽게 흐르도

록 디자인돼 강렬하고 생기 넘치

는 한류를 표현한다. 

원정 유니폼은 백호에서 영감

을 얻어 제작됐다. 흰 유니폼 위

에 새겨진 백호 무늬는 나이키 디

자인 팀에서 직접 그린 디자인이 

적용됐다.

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그동

안 심플했던 디자인에 비해 특색 

있게 잘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의견과‘원정 유니폼의 경우 얼룩말 같다’는 부정적

인 시각이 맞서고 있다.

골프계 ‘기술도핑’ 논란…장비 규제 가능성 대두

올림픽 종목 가운데 골프만큼 장비 의존도가 높은 

스포츠도 없다. 이런 골프에서도‘기술도핑’논란이 

일며 장비를 규제할 움직임이 일고 있다.

5일‘경향신문’에 따르면 전세계 골프경기의 규칙

을 관장하는 미국골프협회(USGA)와 영국의 로열 

앤 에이션트 골프클럽(R&A)은 전날 비거리에 관한 

보고서‘디스턴스 인사이트 리포트’를 내고 장비를 

규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 보고서는 1900년경과 1980년경 엘리트 선수들

의 드라이브 거리를 비교해보면 80~100야드 이상 

늘어났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5년 동안 미국프로

골프(PGA) 투어 선수들의 비거리를 비교해도 약 30

야드 늘어났고 골프코스의 전장도 늘어났다.

비거리가 늘어난 이유로는 선수의 체력 강화와 기

술 발전도 있지만 골프 장비의 영향도 크다. 두 단체

는 과학기술로 비거리를 늘린 공이나 골프클럽으로 

손쉽게 경기를 하는 최근 경향을 우려하며“골프 경

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비거

리 증대를 억제하기 위해 장비 테스트 기준을 재검

토할 계획이다.

‘기술도핑’문제는 기록경기에서 더욱 엄격하다.

마라톤 세계기록 보유자 엘리우드 킵초게(36·케

냐)는 지난해 10월 비공식 대회에서 1시간59분40초

2를 기록해 인류 최초로 2시간 벽을 돌파했다. 그러

나 41명의 페이스메이커를 동원하는 등 규정에 어긋

나 공식기록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당시 킵초게가 

신은 운동화도 기존 제품에 탄소섬유로 만든 판을 

추가로 넣은‘맞춤형 신발’이었다. 이 판이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했다.

세계육상연맹은 이달 초‘시중에 시판된 제품’으

로 신발 규정을 만들어 특정 선수만을 위한 신발은 

공식대회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4개월 이상 시판

돼‘모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핵심이다.

국제수영연맹에도 남녀 모두“수영복이 무릎 아래

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2009년 제13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첨단 소

재로 만든‘전신 수영복’이 등장하며 그 대회 경영

종목에서 무려 43개의 세계기록이 나왔다. 국제수영

연맹은 2010년부터 전신 수영복을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해오고 있다.

루이스 영어회화 시리즈
물건을 구매한 후에는 혹시 있을지 모를 반품이

나 교환을 위해 영수증을 보관하는 습관을 길러

야 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영수증 보관을 당

부하려면 영어로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이럴 땐 

“Keep the receipt!”이라고 하면 된다. 

비슷한 유형의 문장을 더 소개한다.

한 문장을 20번씩 반복해 읽으면 모르는 사이에 

영어 실력이 쑥쑥 늘어날 것이다.

 결과를 보장하는 루이스 영어교실 제공

문의전화: (213) 284-4725 (CD, 교재)

      905 S. Euclid St.#208, Fullerton, CA 92832

1. 스티커를 붙여라! 

Put the sticker!

2. 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와! 

Go cash this check!

3. 가서 가격 좀 알아 와! 

Go check the price!

4. 종이를 깔아라! 

Lay the paper!

5. 영수증 보관해라! 

Keep the receipt!

6. 안으로 들어와! 

Come on in!

7. 가서 내 재킷을 가져 와! 

Go bring my jacket!

8. 잔디에 물을 줘라! 

Water the grass!

9. 가는 길에 여기 들러라! 

Drop by here on your way!

10. 이 망치를 사용해라! 

Use this hammer!


